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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이론들을 기 로 결혼 련 변인들(부 응 도식, 일상 스트 스, 부부지

지, 결혼만족) 간 계에 한 통합 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부 응 도식과 일상

스트 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향을 지각된 부부 지지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 다. 한, 이러한 구

조 계가 남편집단과 아내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

주하는 187 의 부부를 상으로 기 부 응 도식 척도, 일상 스트 스 척도, 배우자 지지 척도, 결혼만

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자

료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부 응 도식과 일상 스트 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향을 지각된 부부 지

지가 부분 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변인들간의 계는 남편집단과 아내집단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남편집단에서는 부부 지지가 일상 스트 스와 결혼만족 간 계를 매

개하 으나 부 응 도식과 결혼만족 간 계는 매개하지 않았다. 반면, 아내집단에서는 부부 지지가 부

응 도식과 결혼만족 간 계는 매개하 으나 일상 스트 스와 결혼만족 간 계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 상담에의 시사 과 제한 그리고 추후연구를 한 제언들에

해 논의하 다.

주요어 : 부 응 도식, 일상 스트 스, 결혼만족, 지각된 부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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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격히 증가하던 이혼율은 2003년

을 정 으로 감소해왔는데(통계청, 2008), 이혼

율 감소의 배경에는 이혼숙려제도의 시범

실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숙려제도는 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2005년

3월부터 서울가정법원 등 국 법원 80%에서

2-4주간의 이혼숙려제도를 시범 으로 실시한

결과 이혼신청 취하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

으로 보고되었다( 법원, 2008). 이러한 시범운

의 가시 인 성과로 인해, 올해부터 부부가

의 이혼을 하기 해서는 반드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민법이 개정되어 시행되

고 있다. 한, 법원이 필요하다고 단할 경

우 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문가 상담

을 권유할 수 있는 상담권고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우리나

라에서 이혼에 한 시각이 변화했음을 의미

한다. 즉, 이혼을 타인이 간섭할 수 없는 개인

가정사가 아닌 사회 차원의 문제로 인식

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이혼숙려제 실시

의 성공 인 결과는 국가 차원의 개입이나

문가의 도움으로 결혼생활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듯 사회 으로나 제

도 으로 결혼생활에 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부부상담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

만,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결혼에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를 들어,『상담 심리

치료지』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더라도 지 까

지 결혼에 한 연구는 단 3편(김 은, 2005;

김희진, 2005; 서정선, 2007)에 불과하다. 상담

심리치료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실질

인 도움을 제공하기 해서는, 부부생활에

향을 미치는 제반 변인들에 한 보다 체계

이고 통합 인 고찰과 연구가 실히 필요

하다.

결혼 문제와 련된 부분의 심리학

연구들은 결혼 응이 배우자간에 교환되는

행동 이와 련된 인지 요인의 결과라

는 공통된 을 지니고 있지만(Jacobson &

Margolin, 1979; Bradbury & Fincham, 1991; Epstein

& Baucon, 1993 재인용), 부분의 경우 결혼만

족에 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을 찾는데 그

심이 집 되어 왔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결혼만족에 향을 미치는 인지변인, 행동변

인 성격변인들 사이의 보다 정교한 상호작

용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개별 변인들의 향력

에 그 심이 집 되었다(Bradbury & Karney,

1993). 그 결과 결혼만족에 향을 미치는 개

별 변인들의 상 인 향력이나 매개

재효과에 해서는 그 요도에 비해 많이 알

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결혼생활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별 변인의 향력뿐만 아니라 이들 변

인간의 상호 련성을 고려한 보다 통합 인

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에서

언 한 문제 들에 한 인식을 토 로, 결혼

응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효한 련 변인들

간의 통합 인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

는 데 심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결

혼 응에 향을 미치는 개인내 변인인 기

부 응 도식, 개인간 변인인 배우자지지, 그리

고 개인 외 변인인 일상 스트 스가 결혼

만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구

체 으로는, 스트 스와 기 부 응 도식이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결혼만족에 향

을 미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 다. 한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

향력이 남편과 아내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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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장춘미, 2001; 민, 2000; Almeida &

Kessler,1998; Cohan & Bradbury, 1997; Freeman,

1998; Nemati, 1996)을 토 로 결혼만족에 미치

는 변인들의 향력이 남편과 아내에 따라 상

이하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Young(1990)은 Beck의 핵심 신념으로부터

기 부 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이라는

개념을 발 시켰다. 기 부 응 도식은 유기,

학 , 무시, 거 등의 아동기 주제와 련된

일련의 기억, 정서, 신체감각 인지의 집합

을 의미하는데, 생애 기에 형성되어 일생동

안 지속되고 생애를 통해 정교화되며, 이

로 인해 개인은 심한 부 응과 인 계상의

문제를 보이게 된다(Young, 1990, 1999; Young,

Klosko, & Weishaar; 2003). 선행 연구들은 기

부 응 도식이 계 만족 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일 되게 보고하고

있다. 일례로, 기 부 응 도식(의존, 실패,

유기 도식)은 결혼만족도와 부 인 상 을 보

고(Nemati, 1996), 부 응 도식은 남편과 아

내 모두에게 있어서 인 계에서 느끼는 어

려움과 강한 정 상 을 나타냈다(Freeman,

1998). 한, D'Andrea(2003)의 연구에서는 단

거 도식이 정 정서 응과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tiles(2004)는

정서 결핍 도식, 결함/수치심 도식이 낭만

계에서의 친 감과 부 인 상 이 있음을

확인하 다. 주목할 은, 이 몇몇 연구

(Freeman, 1998; Nemati, 1996)에서 남편과 아내

에 따라 기 부 응 도식이 결혼만족에 미치

는 향이 달랐다는 것이다. 즉, 아내의 경우

기 부 응 도식이 결혼만족에 향을 미쳤

으나, 남편의 경우에는 부 응 도식이 결혼만

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생활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

트 스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 된 스트 스가 심리 건강을 더 잘

측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고(Lazarus, DeLongis,

Folkman, & Gruen, 1985), 련 연구 한 꾸

히 진행되어 왔다(Almeida & Kessler, 1998;

Lazarus et al., 1985; Whiffen & Cotilib, 1989). 결

혼 련 연구들 한 일상 스트 스의 향

에 심을 가져왔는데, 스트 스를 일으키는

일상 인 사건이 많을수록 결혼 응 수 이

낮음을 일 되게 보고하고 있다. 를 들어,

결혼 만족도가 낮은 남편들은 그 지 않은 남

편들에 비해 일상 인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

험하고, 그 향을 더 부정 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하 다(Whiffen & Cotilib, 1989). 반

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 스 수 이 낮

을수록 부부의 일치도, 만족도, 결합도, 애정표

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차승희, 1991).

한편, 일상생활에서 스트 스를 느끼는

역이 남녀마다 다르고(Almeida & Kessler, 1998;

Conger et al., 1993), 스트 스가 결혼만족에 미

치는 향에 성차가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

과들(이정은, 1999; 장춘미, 2001; 민, 2000;

Cohan & Bradbury, 1997; Whiffen & Cotilib,

1989)이 보고되었다. 를 들어, 남편들은 과

한 작업이나 재정 인 문제로 스트 스를

경험하는 반면, 아내들은 집안일, 가족의 요구,

자녀와의 논쟁 등에서 스트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Almeida & Kessler, 1998). 성별

에 따른 스트 스와 결혼만족도의 계를 살

핀 연구들은 일 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

고 있다. 우선 장춘미(2001)의 연구에서는 일

상 스트 스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는 향

을 미쳤으나, 남편의 경우에는 이러한 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남편들의 경우

엔 생활 스트 스가 처행동에 향을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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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결혼만족도에 향을 주지만 아내의 경

우엔 이러한 련성이 없거나( 민, 2000),

남편의 스트 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향이

아내에 비해 클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스트

스 수 이 높을 때 공격 이고 요구-철회 유

형의 갈등 해결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아

내들의 경우엔 스트 스의 향을 받지 않는

다(이정은, 1999)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한, Whiffen 과 Cotilib(1989)의 연구에서도 남

편들의 스트 스가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

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결혼만족도를 낮

게 보고한 남편들이 그 지 않은 남편들에 비

해, 문제가 생기기 이 달의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 으며, 그 향을 더 부정 인

것으로 보고하 다.

반면 스트 스와 부 응간 계가 통계 으

로 유의미하지만 부분의 연구에서 .30을 넘

지 못하는 낮은 상 을 보인다는 지 이 제기

되었다(Cohen & Hoberman, 1983). 이러한 지

은 스트 스 연구에서 개념 인 면을 재검토

하게 만들었고, 스트 스와 응간의 계를

매개 는 재하는 제3의 변인의 존재 여부

에 심을 갖게 했다. 즉, 학자들은 스트 스

상황에서 스트 스의 향을 조 하거나 완충

시켜 응을 도와주는 개인의 인지 , 심리사

회 특성에 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논

의 표 인 것이 인지 상학 이론에 근

거한 스트 스- 처이론(Folkman, Lazarus Dunkel-

Shetter, DeLongis & Gruen, 1986)이다. 이 이론

에서는 인간을 환경 변화에 처하는 능동

주체로 간주하고, 유사한 스트 스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스트 스 상황에 한 개인의

지각, 통제능력에 한 평가, 실제로 수행된

처행동에 따라 개인의 응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스트 스- 처이론은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에 한 이론 근거를 제

시한다. 사회 지지는 인 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 인 자원으로서, 사회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많은 연구들은 스트 스가

발생했을 때 개인은 사회 지지를 요청하고,

이러한 사회 지지는 스트 스 경험이 신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감소

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김정희, 1987; 김미

례, 2006; 장춘미, 2001; Beeman, 1993; Cohen &

Wills, 1985; Simons, Lorenz, & Wu, 1993). 여기

에서 핵심은 실제로 제공받은 지지보다는 개인

이 지각하는 지지가 요하다는 것이다. Cohen

과 Syme(1985)는 개인이 실제로 제공받은 지지

와 지각한 지지를 비교한 결과 개인이 지각하

는 지지가 개인의 응과 심리 안녕을 더 잘

언하고 있다고 주장하 으며, Wethington과

Kesseler(1986)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

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사회 지지를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여 그

향력을 살펴보았다.

결혼생활에서 요한 사회 지지 하나

는 상 방 배우자로부터 얻는 지지일 것이다.

Cutrona(1996)는 배우자지지를 남편이나 아내가

상 방 배우자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 남편이나 아내는 도움이 필요할

때 상 방 배우자가 가장 많은 지지를 제공해

것을 기 한다. 이러한 에서 상 방 배

우자는 사회 지지의 요한 원천이며, 부부

간의 지지행동은 배우자의 응과 정서 안

정을 돕는 필수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실제

경험 인 연구에서도, 남편의 지지가 취업여

성의 역할갈등과 스트 스를 재시켜 결혼만

족도에 향을 미치며(Burke & Weir, 1982), 부

부가 경험하는 스트 스의 수 에 상 없이

상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가 부부의 결혼



김시연⋅서 석 / 부 응 도식과 일상 스트 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향: 지각된 부부 지지의 매개효과

- 1247 -

만족도 안정성과 직 인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Cutrona, 1996). 특히, 배우자지

지는 스트 스와 심리 부 응의 계(Simons

et al., 1993), 스트 스와 결혼만족도 간 계

(장춘미, 2001)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성-스트 스- 응(Vulnerability-Stress-

Adaptation: VSA) 모형

Karney와 Bradbury(1995)는 결혼 련 115

개의 종단연구들을 분석한 후, 결혼생활에

향을 미치는 제반 변인들을 통합 으로 고

려한 취약성-스트 스- 응(Vulnerability-Stress-

Adaptation: VSA) 모형을 제시하 다. 그림 1에

서 볼 수 있듯이, VSA모형은 발달력, 성격, 애

착 유형, 원가족에서의 경험 등 개인의 속

인 취약성(enduring vulnerabilities)요인과 스트

스 사건 요인, 그리고 응과정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결혼생활 만족과 안정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에서 응

과정(adaptive process)은 부부의 상호작용을 의

미하는데, 부부가 개인이나 부부의 문제를 다

루고 해결하면서 교환하는 부부의 행동을 말

한다. VSA모형은 결혼생활의 성패와 한

련이 있는 개인내 , 인간, 외 요인들을

모두 반 하고 있다는 강 이 있지만, 구체

으로 어떤 요인들이 모형에 포함되는지를 명

시하지 않았고, 요인간 계를 상술하지 않았

다는 제한 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Karney

와 Bradbury(1995)는 앞으로 이들 요인 간 계

와 요인에 포함될 수 있는 변인들을 보다 구

체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SA모형을 근거로

‘ 기 부 응 도식’을 개인의 속 취약성

변인으로, ‘일상 스트 스’를 스트 스 사건

변인으로, ‘배우자 지지’를 응과정 변인으로,

그리고 ‘결혼만족도’를 결혼생활의 질을 구인

하는 변인으로 각각 설정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련 이론들을 토

로 VSA모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인 간 계를

설정하 다. 우선, 속 취약성(부 응 도식)

과 스트 스사건 간에 일방 경로가 아닌 양

방 상 계를 가정하 는데, 이는 개인의 특

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Beck(1979)

의 스트 스-취약성 모형(stress-vulnerability model)

을 근거로 한 것이다. 스트 스-취약성 모형

에서는 인지 취약성을 역기능 인지도식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부정 인 내용의 자동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

기능 인지도식의 내용들이다. 이 모형은 개

그림 1. Karney와 Bradbury(1995)의 취약성-스트 스- 응(VSA)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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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지니고 있는 취약성과 상황 인 스트

스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제로 한다.

즉, 심리 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서 스트 스 사건을 지속 으로 경험하면서

사소한 스트 스도 과잉 지각하게 되고, 과잉

지각된 스트 스는 역기능 인지도식을 강화

시켜 결국 심리 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입장에 따라, 개인의 심

리 취약성인 기 부 응 도식이 스트 스

와 상호작용하는 양방향의 경로를 가정하 다.

실제 연구에서도 부 응 도식과 스트 스가

상호작용하여 심리 응에 향을 미치는

양방향의 경로를 가정한 모형을 설정하고 이

를 검증하고 있다(하혜신, 2007; 한일지, 2005).

한, VSA모형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스

트 스사건과 응과정(배우자지지), 응과

정과 결혼만족도 간에 일방향의 경로를 가정

하 다. 이는 스트 스에서 응 과정, 응

과정에서 결혼만족에 이르는 일방향의 모형

이 더 한 모형이며( 민, 2000), 부부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향은 유의한

반면 결혼만족이 부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Bradbury

& Karney, 1993; Karney & Bradbury, 1997)를 근

거로 한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주고받는 사회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

여 그 효과를 검증하 는데, 이는 사회 지

지를 처양식과 함께 요한 보호요인으로

간주하는 스트 스- 처모형과 이를 경험 으

로 입증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한, 선행연구결과들을 토 로 기 부 응

도식(Freeman, 1998; Nemati, 1996)과 스트 스

사건(차승희, 1991; Whiffen & Cotilib, 1989)이

각각 결혼만족도에 직 인 부 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 부 응 도식과 스트 스사건이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부부의 지지 결혼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 응 도식

과 스트 스 사건의 향력이 부부 지지를 매

개로 결혼만족에 간 으로도 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그림 2)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

고자 하 다. 한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개별 변수들의 향력이 남편과 아내에 따

라 다르다는 선행연구들(이정은, 1999; 장춘미,

그림 2. 연구 가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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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민, 2000; Cohan & Bradbury, 1997;

Whiffen & Cotilib, 1989)을 토 로, 남편과 아내

의 연구모형을 구분하여 각 모형의 합도와

매개변수의 효과 개별 변수들의 향력을

살펴보았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VSA

모형, 스트 스-취약성 모형 스트 스- 처

모형과 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기 부

응 도식과 일상 스트 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향을 부부의 지지가 부분 으로 매

개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 계가 남편

과 아내집단에 따라 다른지를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기 부 응 도식과 일상 인 스트 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부부 지지가 부분

으로 매개하는가? 부부 지지의 부분매개모

형은 남편과 아내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 상 자료수집 차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둔 부부 결혼연한

이 2년 이상 된 30, 40 부부들을 연구 상으

로 하 다. 연구 상자를 자녀를 둔 결혼연한

2년 이상의 부부로 한정한 이유는, 결혼기간

과 자녀 유무가 결혼만족도에 편 인 효과

를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기 때

문이다(Karney & Bradbury, 1995; Kudek, 1991;

Moroe, 1982; 장춘미, 2001 재인용). 2008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서울 지역 3개 유치원,

1개 등학교, 2개 학교, 그리고 경기도에서

각각 2개의 유치원과 등학교에 설문지를 배

부하 다. 연구자가 각 교육기 의 교사들에

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 고, 교사들은 원생

과 학생들을 통해 부모에게 설문지를 달하

고 회수하 다. 유치원의 경우 설문지의 사용

목 실시방법에 한 을 가정통신문에

넣어 달하 고, 등학교와 학교의 경우

에는 이를 투 겉면에 붙여 학생 편에 달

하 다. 설문지는 남편용과 아내용으로 구분

하여 각자의 응답내용을 비 에 부칠 수 있도

록 하 는데, 설문이 끝난 후 설문지를 회수

용 투에 하도록 하 다.

총 12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693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이 불성실하게 응답

을 하 거나 기재사항을 락한 110부, 한 배

우자만 응답하 거나 부부의 짝을 지을 수 없

는 217부를 분석 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으

로 374부(187 )의 설문지를 자료분석에 사용

하 다. 체 연구 상자의 평균연령은 37.4세

(SD = 4.22) 으며, 남편은 39세(SD = 4.16), 아

내는 36.4세(SD = 3.87) 다. 부부의 평균 결혼

기간은 12.7년(SD = 9.03)이었고, 평균 자녀수

는 2.79명(SD = 0.64)이었다. 연구 상자들의

학력은 남성이 고졸 5.3%, 문 졸 6.4%, 졸

59.4%, 학원 이상 28.9%이었고, 여성의 경우

고졸이 10.2%, 문 졸 20.3%, 졸 63.1%,

학원 이상 6.4%로, 남편의 88.3%, 아내의

69.5%가 졸 이상의 학력을 갖춰 연구 상자

들의 교육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부 응 도식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들의 부 응 도식

을 측정하기 해 이미열(2006)이 임상심리학

자 2명과 함께 번안한 Young 도식 질문지 단

축형(YSQ-S; Young, 1994)을 사용하 다. YSQ-S

는 총 205문항으로 구성된 Young 도식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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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Schema Questionnaire; Young & Brown,

1990, 1991 개정; 1994 개정)를 요인분석 한 후,

각각의 심리도식에서 가장 비 이 큰 문항을 5

개씩 선정하여 총 15개 도식, 75 문항으로 구

성한 간편형 척도이다. 각 문항은 6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6 = 매우 그

다)로 평정하며, 수가 높을수록 상 도식

의 특징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한편, Young,

Weinberger와 Beck(2001)은 정서 결핍, 유기,

불신/학 , 결함/수치심, 사회 고립을 포함하

는 ‘단 거 ’ 역이 가장 부 응 이고

역기능 인 역이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사회

고립을 제외한 4개의 심리도식이 가장 강력

하고 손상이 큰 심리도식이라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 결핍, 유기, 불신/학 ,

결함/수치심 등 4개의 부 응 도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부 응 도

식을 측정하고 이를 자료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모형 검증을 한 주요 자료분석에 앞

서 YSQ-S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

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우선, 요인분석

결과 원 척도와 동일한 15개의 요인이 추출되

었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 거

’ 역의 정서 결핍, 유기, 불신/학 , 결

함/수치심 등 4개의 부 응 도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원 척도와 동일한 심리도식에 재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 문항에 한

내 합치도(Cronbach‘s �)는 .96이었고, 본 연구

에서 사용한 4개 도식에 해당되는 문항들의

체 신뢰도계수(Cronbach’s �)는 .93이었다. 하

도식의 신뢰도는 정서 결핍 .91, 유기 .85, 불

신/학 .79, 결함/수치심 .91로 나타났다.

일상 스트 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

서 얼마나 많은 스트 스를 경험하는지를 측

정하기 해 김정희(1995)가 번안한 DeLongis,

Folkman과 Lazarus(1988)의 일상 스트 스 척

도(Daily Hassles Scale: DHS)를 사용하 다. 본

래 DHS는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김정

희(1995)가 한국 실정에 맞게 9개 문항을 제외

하고 36개 문항으로 재구성하 다. 응답자들

은 하루 동안 일상생활사건( , 집안일, 환경,

정치사회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경험

하는지를 4 척도(1 = 아니다, 4 =

아주 그 다)로 평정한다. 수가 높을수록 스

트 스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번안한 척도

의 신뢰도(Cronbach's �)는 .92(김정희, 1995) 으

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

(1998)의 권유에 따라 다변량 잠재변수를 분석

하는 기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측정

방법으로 둘 는 그 이상의 항목을 합산하거

나 평균한 집계를 측정지표로 사용하는 항목

묶기(item parceling)의 방법을 사용하 다. 항목

묶기를 사용한 이유는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

를 여 다변량 정규(분포)성의 개선이 가능하

고, 개별 문항들의 독특한 특성에 의해 결과

가 왜곡되는 단 을 일 수 있으므로 개별항

목에 비해 더욱 연속 이고 정규 분포화된 특

성을 얻을 수 있어 구조방정식모델에서 일반

으로 채택하는 최 우도법과 같은 추정 방

법의 가정에 더욱 온 히 근할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Little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 에 근거하여 일상

스트 스의 36개 문항으로부터 4개의 부분

합(스트 스 1, 스트 스 2, 스트 스 3, 스트

스 4)을 산출하고 이를 잠재변수(일상 스

트 스)에 한 측변수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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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배우자지지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측정

하기 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간 으

로 지각한 지지척도’를 장춘미(2001)가 수정

보완한 ‘부부의 지지척도’를 사용하 다. 장

춘미(2001)는 박지원(1985)의 18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Pasch와 Bradbury(1998)의 ‘사회

지지 상호작용 분류체계의 분류에 한 기술’

(Description of Codes from the Social Support

Interaction Coding System)에서 부정 인 지지행

동( : 상 방을 비 하고 비난함, 자신의 조

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일 것을 고집함)으로 분

류된 4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총 5개의 하

요인(정보 , 도구 , 존 감, 정서 , 부정

지지)으로 이루어진 22개의 문항으로 재구

성하 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척도와

는 다른 4개의 요인구조를 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을 정보 지지, 요인 2를

정서 지지, 요인 3을 존 감 지지, 요인 4를

부정 지지로 명명하여, 이 부정 지지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만을 사용하여 지

각된 배우자지지 수 을 측정하 다. 부정

지지 척도를 제외한 이유는, 나머지 하 척

도들과의 상 이 .33~.37수 으로 다른 지지

들 간의 상 (.87~.90)에 비해 히 낮게 나

타나 배우자지지 구성개념의 단일차원성이

제되지 못한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장춘미

(2001)의 연구에서 체 문항에 한 신뢰도

(Cronbach's �)는 .94 고, 본 연구에서는 .96이

었다. 각 하 척도의 신뢰도는 정보 지지

.94, 정서 지지 .90, 존 감지지 .92로 나타났

다.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

하기 해서 남 주(2003)가 번안한 Busby,

Christensen, Crane와 Larson(1995)의 개정된 부부

응 척도(Adapted Dyadic Adjustment Scale: ADAS)

를 사용했다. ADAS는 Spanier(1976)의 부부 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Busby 등이

재구성한 것으로, 동의, 만족, 응집 등 3개

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는 배

우자간에 가치 , 의사결정, 종교 등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6 척도(1 = 항상 불일치한다,

6 = 항상 일치한다)로 평정하고, ‘만족’은

말다툼, 결혼에 한 후회 등과 같은 결혼의

안정성과 련된 생각이나 행동 등을 6 척

도(1 = 그 지 않다, 6 = 항상 그

다)로 평정한다. 마지막으로 ‘응집’은 배우자와

심사나 취미 활동 등을 얼마나 공유하는지를

5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

우 그 다)로, 서로 생각을 교환하고 함께 일

을 추진하는 정도를 6 척도(1 = 단 한 번

도 없다, 6 = 하루에 몇 번씩)로 평정한다.

남 주(2003)의 연구에서 체 문항에 한 신

뢰도(Cronbach’s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역별 신뢰도는 응집 .89, 동

의 .85, 만족 .84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변인들의 상 계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4개 측변수 간의

상 계수와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구하고

이를 표 1에 제시하 다. 체 으로 변수 간

에는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응 도식과 스트 스, 배우자 지지와 결혼

만족 간에는 높은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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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한 남편과 아내를 구분하여 산출

한 상 계수는 표 2에 제시하 다.

매개효과 검증을 한 측정모형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구

조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의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Finch와 West(1997)는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

도의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

상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제언하 는데, SPSS

에서는 첨도가 0에 가까울수록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왜도와 첨도

모두 값 2를 넘지 않을 경우에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 다. SPSS12.0

을 이용하여 왜도와 첨도를 계산한 결과(표 1

참조), 모든 변수들에서 값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 .51** .44** .55** -.36** -.37** -.22** .29** .21** .26** .29** -.26** -.29** -.28**

2 - .48** .65** -.27** -.37** -.20** .26** .22** .33** .24** -.09 -.13* -.14**

3 - .50** -.23** -.32** -.26** .25** .28** .21** .23** -.15** -.16** -.16**

4 - -.41** -.47** -.27** .32** .31** .39** .32** -.25** -.33** -.30**

5 - .64** .57** -.39** -.25** -.18** -.36** .61** .59** .61**

6 - .61** -.46** -.26** -.19** -.40** .55** .56** .53**

7 - -.43** -.26** -.15** -.35** .54** .54** .54**

8 - .50** .50** .50** -.30** -.36** -.31**

9 - .50** .39** -.15** -.15** -.17**

10 - .32** -.03 -.09 -.08

11 - -.28** -.29** -.30**

12 - .88** .88**

13 - .90**

14 -

M 10.5 10.8 11.4 9.7 13.2 23.1 16.3 13.9 7.4 6.1 6.8 19.2 32.7 19.4

SD 5.0 5.0 4.5 4.2 4.3 4.3 6.3 4.1 5.0 2.6 2.2 6.2 8.5 5.9

왜도 .89 .65 .71 1.12 .23 -.41 -.29 .36 .38 .86 .08 -.18 .01 .10

첨도 .13 -.22 .79 1.13 -.71 -.35 -.13 -.64 -.55 -.13 -.59 -.84 -.97 -.83

주. N = 374. 1-4는 부 응 도식의 하 요인들로, 1 = 정서 결핍, 2 = 유기, 3 = 불신학 , 4 = 결함수치심이다.

5-7은 결혼만족의 하 요인들로, 5 = 응집, 6 = 동의, 7 = 만족을 나타낸다. 8-11은 스트 스를 4개의 하 요인으로

묶은 것으로 8 = 스트 스1, 9 = 스트 스2, 10 = 스트 스3, 11 = 스트 스4 이다. 12-14는 배우자지지의 하 요인

들로, 12 = 정보 지지, 13 = 정서 지지, 14 = 존 감지지이다.

* p < .05. ** p < .01.

표 1. 14개 측 변수들의 상 , 평균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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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Amos 7.0에서 최 우도법을 사용하

여 합도를 검증하 다. 그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²(71, N =

374) = 194.98, p< .001; CFI = .96; TLI = .95,

RMSEA = .068. 한, 모든 측정변수들이 잠재

변수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p<.001) 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인부하량, 표 오차, z-

수를 표 3에 제시하 다.

매개효과 검증을 한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에서 사용했던 최 우도법과

합도지수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가설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 .51** .39** .53** -.34** -.41** -.27** .41** .29** .26** .26** -.32** -.31** -.31**

2 .52** - .47** .71** -.36** -.42** -.35** .33** .18* .37** .23** -.19** -.27** -.25**

3 .50** .50** - .48** -.15* -.23** -.23** .29** .29** .17* .20** -.19* -.20** -.19**

.59** .58** .55** - -.36** -.48** -.30** .34** .25** .33** .29** -.22** -.34** -.28**

5 -.38** -.18* -.31** -.46** - .53** .53** -.33** -.26** -.16* -.34** .54** .52** .53**

6 -.32** -.32** -.40** -.47** .73** - .60** -.38** -.20** -.15* -.43** .51** .55** .50**

7 -.19* -.06 -.33** -.22** .60** .63** - -.30** -.22** -.19** -.29** .52** .55** .56**

8 .19** .21** .30** .29** -.46** -.54** -.47** - .53** .63** .52** -.21** -.31** -.24**

.13 .28** .30** .37** -.23** -.30** -.27** .45** - .45** .40** -.20** -.19** -.23**

10 .27** .28** .25** .44** -.20** -.23** -.10 .39** .51** - .26** .03 -.08 -.05

11 .32** .25** .26** .36** -.38** -.38** -.43** .55** .38** .39** - -.30** -.29** -.29**

12 -.20** .01 -.13 -.27** .67** .58** .55** -.38** -.08 -.08 -.27** - .87** .89**

13 -.27** .01 -.14 -.32** .66** .57** .53** -.42** -.10 -.11 -.29** .89** - .92**

14 -.25** -.01 -.15* -.32** .69** .55** .53** -.38** -.09 -.10 -.31** .87** .89** -

남

편

M 10.6 10.8 11.1 10.1 13.0 22.9 15.6 15.6 7.7 6.2 6.8 18.8 32.3 19.0

SD 5.0 4.3 4.2 4.2 4.4 6.6 4.3 5.0 2.4 2.1 2.1 6.5 8.9 6.1

아

내

M 10.4 10.7 11.7 9.3 13.4 23.3 17.1 12.3 7.1 6.0 6.8 19.5 33.1 19.7

SD 5.1 4.8 4.1 4.4 4.2 5.9 3.7 4.4 2.7 2.3 2.3 5.9 8.0 5.8

주. N = 374. 남편의 상 계수는 각선 아래에, 아내의 상 계수는 각선 에 각각 제시하 다. 1-4는

부 응 도식의 하 요인들로, 1 = 정서 결핍, 2 = 유기, 3 = 불신학 , 4 = 결함수치심이다. 5-7은 결

혼만족의 하 요인들로, 5 = 응집, 6 = 동의, 7 = 만족을 나타낸다. 8-11은 스트 스를 4개의 하 요인

으로 묶은 것으로 8 = 스트 스1, 9 = 스트 스2, 10 = 스트 스3, 11 = 스트 스4 이다. 12-14는 배우

자지지의 하 요인들로, 12 = 정보 지지, 13 = 정서 지지, 14 = 존 감지지이다.

* p < .05. ** p < .01.

표 2. 남편과 아내의 14개 측 변수들의 상 , 평균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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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배우자지지의 매개모형을 검증하 다

(그림 3). 본 연구에서는 Roberson, Moye와 Locke

(1999)의 연구를 토 로 배우자지지의 매개모

형을 검증하 는데, 먼 부분 매개모형을 이

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한 후 완

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²차이검

증를 통해 비교하 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

랩 방식을 통해 간 효과와 직 효과의 크기

와 유의도를 알아보았다.

먼 , 부분매개모형의 합도를 살펴보면,

이 모형은 모든 가능한 구조 계를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측정모형의 합도와 동일하

다: �²(71, N = 374) = 194.98, p < .001; CFI

= .96; TLI = .95, RMSEA = .068. 따라서 측정

모형과 마찬가지로 부분매개모형 역시 자료에

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한, 모든 경로계수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 모형은 결혼만족도 변

량의 7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차로 완 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부분매개모형과 완 매개모형 어

느 모형이 더 합한지를 확인하 다. 우선,

부 응 도식과 스트 스에서 결혼만족으로 가

측정변수 비표 화계수 표 오차(SE) z 표 화계수

부 응 도식

정서 결핍 .932 .071 13.041 .675***

유기 .943 .064 14.734 .758***

불신학 .710 .060 11.827 .619***

결함수치심 1.000 .842***

일상 스트 스

스트 스 I 2.874 .266 10.798 .798***

스트 스 Ⅱ 1.193 .124 9.597 .641***

스트 스 Ⅲ .983 .106 9.256 .610***

스트 스 IV 1.000 .621***

배우자 지지

정서 지지 1.430 0.37 38.475 .952***

정보 지지 1.023 0.29 35.108 .929***

존 감 지지 1.000 .946***

결혼만족

동의 1.488 .091 16.334 .812***

만족 .871 .060 14.415 .727***

응집 1.000 .797***

***p< .001.

표 3. 측정 모형의 요인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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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로계수를 각각 0으로 설정한 완 매개모

형은 체로 양호한 합도를 지닌 것으로 나

타났다: �²(73, N = 374) = 284.80, p < .001;

CFI = .93; TLI = .91, RMSEA = .088. 그러나

부분매개모형과 완 매개모형을 비교한 �²차

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드러났다: �²(2, N = 374) = 89.81, p <

.05. 이는 직 경로들이 추가된 부분매개모형

이 비록 모형의 간명성은 떨어지지만 완 매

개모형에 비해 합도가 더 좋음을 의미한다.

즉,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부분매개모형이 더

합한 것으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간

효과 그 크기를 확인하기 한 부트스트랩

과정에 부분매개모형을 사용하 다.

부분매개모형의 간 효과

부분매개모형에서 간 효과의 유의 수 을

확인하기 해 부트스트랩(bootstrap)방식을 사

용하여 간 효과의 유의도를 측정하 고 원자

료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20,000개의 자료

표본이 모수 추정에 사용되었으며, 95%의 신

뢰구간을 설정하 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트 스-배우자지

지-결혼만족으로 이어지는 매개경로(β= -.159)

와 부 응 도식-배우자지지-결혼만족으로 연

결되는 매개경로(β= -.103)가 각각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부 응 도식

과 스트 스는 배우자 지지를 매개로 결혼만

족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부 응 도식과 스트 스는 직

인 경로와 간 인 경로 모두를 통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 응

도식과 스트 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향을

배우자지지가 부분 으로 매개하는 것이 확인

경로 총효과 직 효과 간 효과

스트 스

-> 결혼만족
-.422*** -.263*** -.159**

부 응도식

-> 결혼만족
-.341*** -.238*** -.103*

배우자지지

-> 결혼만족
.592*** .592*** -

* p < .05. **p < .01. ***p < .001.

표 4. 부분매개모형의 총효과, 직 효과, 간 효과

그림 3. 배우자지지의 부분매개 모형. *p< .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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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남편과 아내의 구조모형 검증

집단(남편, 아내)에 따라 부분매개모형의

합도와 경로계수가 다른지를 확인하기 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 다. 홍세희(2001)의 제

안에 따라 다집단분석은 다음과 같은 차로

진행되었다. 우선, 자료에 가장 합한 모형이

두 집단에서 동일한지를 살펴보았고(형태동일

성), 두 집단에서 동일한 측정모형이 잠재변수

와 측정변수의 계를 하게 기술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측정동일성), 마지막으로 두 집

단의 경로계수들을 비교하 다(구조동일성).

형태동일성 검증

먼 , 집단의 형태동일성을 확인하기 해,

완 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두 집

단에서 가장 합한 모형이 동일한지를 알아

보았다. 아내집단의 경우 완 매개모형의

합도는 �²(73, N = 374) = 206.26, p< .01; CFI

= .92; TLI = .90, RMSEA = .099, 부분매개모

형의 합도는 �²(71, N = 374) = 167.58, p<

.01; CFI = .95; TLI = .93, RMSEA = .072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집단은 완 매개모형의

합도가 �²(73, N = 374) = 249.90, p< .01;

CFI = .89; TLI = .87, RMSEA = .114, 부분매

개모형의 합도는 �²(71, N = 374) = 184.68,

p< .01; CFI = .94; TLI = .92, RMSEA = .083

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완 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했을 때, 자유도 차이에

비해 �²차이가 매우 크고 완 매개모형의

합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남편과 아내 집단 모두 부분매개모형이 완

매개모형보다 더 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

다. 즉, 구조모형에 한 집단의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

다음 차로, 두 집단에서 동일한 측정모형

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의 계를 하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두

집단에 걸쳐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비교

하 는데, �²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²(10, N =

374) = 17.71, p> .05 따라서 측정모형에 한

집단의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었다.

구조동일성 검증

집단의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성립되

었으므로 집단간 경로계수 비교를 해 구조

동일성을 검증하 다. 구조동일성을 확인하기

해 두 집단에서 경로계수가 서로 같다는 동

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모형을 비교하여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²(6, N = 374) = 10.73로,

p< .01 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이 모형에서 집단간 차이가 존

재하는 것을 말해 다.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두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내들의 부 응 도식은 남편으로부터의 지지

를 덜 지각하게 하지만, 남편들의 경우엔 아

무런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 남녀 모두

일상 인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배우자

로부터 얻는 지지가 덜하다고 지각하 는데,

이런 경향성은 남편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부 응 도식이 결혼만족에 미치

는 직 효과는 아내집단에서 더 큰 반면, 스

트 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 효과는 남편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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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집단모형으로는 부 응 도식이 결혼만족

에 미치는 직 효과만을 가지며, 스트 스의

경우 결혼만족에 직․간 효과를 모두 가지

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반면, 아내집단모형은

부 응 도식과 스트 스가 결혼만족에 직⋅간

효과를 모두 가지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두 집단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해, 집단별로 스트 스, 부 응도식, 배우자

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분류해 이

를 표 5에 제시하 다. 우선 남편집단의 경우,

부 응도식의 간 효과를 제외한 모든 효과들

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남편들의 경우 스트 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향(β = -.497)은 부 응도식(β = -.268)의

향보다 두 배 가까이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직 효과뿐 아니라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경로 총효과 직 효과 간 효과

남편집단

스트 스 ->결혼만족 -.497*** -.284*** -.213**

부 응도식->결혼만족 -.268** -.220** -.048

배우자지지->결혼만족 .604*** .604*** -

아내집단

스트 스->결혼만족 -.251** -.165** -.086

부 응도식->결혼만족 -.487*** -.321*** -.166**

배우자지지->결혼만족 .583*** .583*** -

**p < .01. ***p < .001.

표 5. 집단별 부분매개모형의 총효과, 직 효과, 간 효과

그림 4. 남편(H)과 아내(W)의 부분매개모형 경로계수.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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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간 효과 한 직 효과 만큼이나 크기

때문이다. 반면, 아내집단은 남편집단과는 정

반 되는 경향을 보 다. 우선, 스트 스의 간

효과를 제외한 모든 효과들이 통계 으로

유의했다. 한 아내들의 경우에 스트 스(β 

= -.251)보다는 부 응도식이 결혼만족에 더

큰 향(β = -.487)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

데, 이는 부 응도식의 직 효과뿐 아니라 간

효과 한 통계 으로 유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상으로 부 응도식

과 스트 스가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결혼만족에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다.

본 연구는 결혼만족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과

는 달리 취약성-스트 스 모델에 입각해 속

취약성 변인인 부 응 도식이 스트 스와

상호작용하여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결혼만족

에 향을 미치는 통합 인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

선, 부 응도식, 일상 스트 스, 그리고 배우

자로부터 얻는 사회 지지는 결혼만족을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 응도식

이나 스트 스에 비해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

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 응도식과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는 반면,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

는 높아졌다. 이런 결과들은 각각 부 응도식

수 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지고 친

한 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 연구결과

(D' Andrea, 2003; Freeman, 1998; Nemati, 1996;

Stiles, 2004)와 유사하고, 스트 스 수 이 낮을

수록 결혼생활에 더 잘 응한다는 선행연구

(장춘미, 2001; 민, 2000; 차승희, 1991;

Whiffen & Cotilib, 1989), 그리고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미례, 2006; 장춘미, 2001; Burke &

Weir, 1982; Cutrona, 1996; Simons et al., 1993)

와 일치한다.

한편, 부 응도식과 스트 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체 효과 약 3분의 1 정도가 배우

자지지를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의 지지가 스트 스와

심리 부 응 사이를 매개한다고 밝힌 Simons

와 그의 동료들(1993), 그리고 부부의 지지를

포함한 부부의 상호작용이 스트 스와 결혼만

족의 계를 매개한다고 밝힌 장춘미(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결론 으로 부 응도식

과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배우자지지 수 을

감소시키고, 이는 결국 결혼만족도를 감소시

킴을 의미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집단을

나 어 모형의 합도와 경로계수를 비교하

는데, 몇 가지 차이 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부 응도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남

편집단과 아내집단 모두에서 유의하 으나,

아내집단에서 그 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집단에서만 부 응

도식이 결혼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

러난 Freeman(1998)의 연구와 부분 으로 일치

한다. 한, 남편의 부 응 도식은 지각된 배

우자지지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아내집단

에서는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부 응 도식이 큰 아내는 남편으로



김시연⋅서 석 / 부 응 도식과 일상 스트 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향: 지각된 부부 지지의 매개효과

- 1259 -

부터 지지를 덜 받고 있다고 지각할 뿐만 아

니라 결혼만족도 한 낮지만, 남편들의 경우

에는 부 응도식이 크다고 하더라도 아내로부

터 받고 있는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에 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결혼만족도를 낮춤을 의미

한다.

둘째, 스트 스가 배우자지지와 결혼만족에

미치는 향은 아내집단과 남편집단 모두에서

유의했고, 남편집단에서 그 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들에 비해 남편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 스가 심할수록 상

방 배우자의 지지를 덜 지각하고 결혼에

해서도 덜 만족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남편들이 스트 스에 더 취약하고 결혼

만족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

구(이정은, 1999; 민, 2000; Whiffen &

Cotilib, 1989)와 부분 으로 일치하는 반면, 아

내와는 달리 남편들의 일상 스트 스가 결혼

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춘미(2001)

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스트 스 상황에서 보이는

남녀 간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남편들이 아내들에 비해 스트

스 상황에서 배우자지지를 덜 지각한다는 것

은 그만큼 스트 스 상황에서 상 방 배우자

로부터 도움을 덜 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도움추구와 련해서 보이는 남녀 간 차이는

상 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우울이나 가벼운 기분 장애

로 병원을 찾는 비율은 여성에게서 히 높

지만, 알코올 독이나 강박장애 등의 치료가

어려운 장애나 스트 스의 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살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를 나타낸다(통계청, 2008). 즉, 여성

의 경우 스트 스로 인한 문제나 자신의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극 으로 취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회피하거나 갈

등하여 이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

과를 볼 때, 아내들은 스트 스에 처하기

해 배우자의 지지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통해 이를 해소하여 결국 스트 스가 결혼생

활에 미치는 향력이 지만, 남편들 경우에

는 상 방 배우자로부터 지지나 도움을 추구

하는 성향이 낮아 결국 결혼생활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들은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담 실제에 함의를 지

닌다. 먼 , 부 응 도식과 스트 스 수 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배우자지지의 수 이 낮다

는 사실은, 부 응도식을 보다 실 이고 기

능 인 안 사고로 바꿔주는 인지 상담

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Beck(1979)의 스트 스-취약성 모형에서

강조하듯, 인지 왜곡은 작은 스트 스도 실

제보다 더 크게 지각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인지 왜곡을 심화시키는 상호작용을 통해

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따라서 왜곡

된 인지구조를 보다 실 이고 합리 으로

체하는 것이 요하다. 왜곡된 인지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왜곡된 사고가 배우자지지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스트 스를 과잉 지각하는 상이

어들어 결국 스트 스가 배우자지지 결

혼만족에 미치는 체 인 부정 향을 감

소시킬 것으로 상할 수 있다.

한, 배우자지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 으로 크고 배

우자지지가 직 인 향을 뿐 아니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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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효과가 존재한다는 을 고려할 때, 결혼

당사자들의 결혼생활 응 만족도를 높이

기 해서는 상 방 배우자의 지지가 매우

요하다는 을 부부 는 결혼 상담에서 강조

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 략 기

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부

응 도식 수 이 높거나 스트 스가 많아 자아

가 약화된 부부에게 극 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되는 인지-행동치료를 단독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부부 서로에 한 이해와 가족면담을

통한 사회 지지체계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지지를 부부가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

업이 상담 장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내와 남편의 결혼모형에 차이

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내와 남편을 상담할

때 서로 다른 역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를 들어, 남편들의

경우 왜곡된 사고를 체시키려는 노력뿐 아

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 스와 그에 한

자신들의 처 략을 악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 보다 기능 인 스트 스 처 리

기법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담과정에

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 응 도식

과 스트 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 인

향을 여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지

지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켜 결국 배우자지

지 본래의 정 인 향력을 강화시킬 것으

로 상할 수 있다. 반면, 아내들의 경우엔 스

트 스에 처하고 리하는 노력뿐 아니라

부 응도식을 이는 노력이 상담 장면에서

더욱 요구된다. 부 응 도식의 수 이 높은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은 결국 결혼만족에 부

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지행동 인 근을 통해 부 응 도식을 개

선할 수 있다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 인

효과를 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지지

에 미치는 향력을 감소시켜 결국 배우자지

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정 인 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

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상 으

로 교육수 과 생활수 이 높은 부부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국의 모든 부부들에

게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부부들

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결과의 일

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

구에서는 연구변수들을 측정하기 해 자기보

고식 설문지를 사용하 는데, 응답자가 실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사회 으로 바람직하거나

이상 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측정도구를

평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연

구 참여자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와 같은 교육

기 으로부터 설문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사

회 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응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 응답자들이 집에

서 설문지를 작성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간섭이

나 상호작용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응답 시 부부가

서로에게 향을 수 없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는 부부라는 상호의존 인 상으로부터 자료

를 수집했는데, 남편과 부인의 측정치를 서로

독립 인 자료로 간주하여 분석하게 되면 제 1

종 오류(type I error)를 범할 확률이 증가한다

(Kenny, 1996). Kenny(1996)는 제1종 오류의 증가

로 인한 부부자료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해 APIM(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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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APIM에 따라 결혼당사

자들의 자기 효과 상 방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한 후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연

구들은 남편과 아내가 스트 스로 느끼는

역이 다르고, 스트 스원에서도 성차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

각 무엇을 스트 스로 인식하는지가 지각된

배우자지지와 결혼만족도에 향을 수 있

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 하여 연구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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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Maladaptive Schema

and Daily Hassle on Marital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Marital Support

Si Yeon Kim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theoretically based models in which maladaptive schema

and daily hassle were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and those relationships were mediated through

perceived marital support. The authors also examined whether these relationships differed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participants (i.e., husbands and wives). Our results based on a sample of 187 married

couples indicated that maladaptive schema and daily hassl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partially

mediated through marital support. In additi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s differed for

husbands and wives. For husbands, marital support mediated the link between daily hassle and marital

satisfaction, whereas this mediating effect was not found in the link between maladaptive schema and

marital satisfaction. For wives, however, marital support mediated the link between maladaptive schema

and marital satisfaction, whereas this mediating effect was not found in the link between daily hassle and

marital satisfaction.

Key words : maladaptive schema, daily hassle, perceived marital support, marital satisfaction


